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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이 회상하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중요생활사건의 주제가 무엇이고, 그 사건

은 언제 발생했으며, 부정사건보다 긍정사건을 더 상세히 기억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

였다. 연구 참가자는 노인 60명으로 평균연령은 75.75세였으며, 내 인생의 중요생활사건 중 

긍정적인 사건 세 가지, 부정적인 사건 세 가지를 회상하도록 하였다. 사건 주제 및 연령은 

빈도와 백분율로 알아보았고 사건 정서가별 정보량 차이는 SPSS 21을 사용하여 일원변량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건 주제에서 긍정사건으로 자녀 출생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

로 인간관계, 일, 자녀 결혼, 본인 결혼 순이었으며, 부정사건으로 가장 많이 회상한 주제는 

사별이었고 인간관계, 건강, 금전문제가 뒤를 이었다. 사건 발생 시 연령은 긍정사건에서 

26-30세가 현저히 높았던 반면, 부정사건에서는 26-30세가 61-65세와 유사하게 높았고 긍정

사건만큼 다른 연령대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노인은 긍정사건보다 부정사

건의 세부사항, 사건에 관련된 나의 행동과 사고, 사건에 관련된 타인의 언어와 행동을 더 

잘 기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회고절정이 긍정사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주장을 지지

하였으며, 노년기 긍정편향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전적 기억의 자기향상기능을 지지하지 

않았다. 논의에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추후연구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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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살아온 시간이 살아갈 시간보다 더 많은 노

인은 미래보다는 과거를 생각하거나 이야기하

게 되는데, 죄책감이나 슬픔, 절망 같은 부정

적인 결과로 끝난 과거 일을 강박적으로 반추

하는 경우에는 성공적 노화를 저해하지만(Lo 

Gerfo, 1980), 회고의 긍정적 영향이 많다. 

과거 회고가 우울 증상을 개선하고(Watt & 

Cappeliez, 2000) 심리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며

(Pinquart & Forstmeier, 2012) 인지기능 측면에

서도 이득을 볼 수 있다(Subramaniam & Woods, 

2012).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 경험을 회상하

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자전적 기억

의 기능에 대해서 대체로 세 가지로 대별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

며, 둘째는 자기 경험이 타인과의 대화 소재

가 되고 대화를 통해 타인과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 관계를 유지ㆍ심화시킬 수 있다. 전자가 

자전적 기억의 지시기능이고 후자가 사회기능

이며, 또 다른 기능이 자기기능이다. 자기 경

험을 돌아보며 자기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

지를 알게 되므로 자기 정체성, 자기 의미, 자

기 연속성, 자기 통합을 찾게 된다(Bluck, 2003; 

Pillemer, 1992). 개인이 과거를 회고할 때 떠오

르는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사건 속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

는 자기개념의 기반이 되므로(Pillemer, 1992; 

Willson & Rose, 2003) 어떤 사건을 어떻게 회

상하는지는 개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한다.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회상할 때 자

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나 자기 지식에 

일치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사건은 쉽게 접근

되므로(Coway, Singer, & Tagini, 2004) 자전적 

기억은 노년기에 자기 및 자기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유익한 재료가 된

다.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사건 중에 어떤 사

건을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며 그 사건 속의 

나의 모습이 나에 대한 지식으로 자기개념에 

통합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연

구(김영경, 김혜리, 2019)에서 청년은 사건의 

생생함과 새로움, 시연 등 여러 요인이 긍정 

및 부정적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긍정적 사건의 

중요성이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다

시 말해 노인이 되면 젊은 시절에 작용하던 

여러 요인의 영향력이 사건의 중요성으로 단

순화되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긍정 사건을 심

리적으로 가깝게 느끼고 그 사건 속의 나의 

모습이 자기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 김영경(2021)은 청년을 대상으로 자

신의 긍정 및 부정적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는

지 알아보았다. 청년은 긍정사건보다 부정사

건의 정보를 더 많이 회상하였는데, 부정적인 

사건에서 내가 한 말과 행동, 나의 생각과 정

서를 더 많이 기억하였고 타인의 행동도 더 

많이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존

감이 낮은 청년은 높은 청년보다 부정적 사건

에 대한 정서 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부

정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 자존감이 낮은 청년

이 느끼는 강한 부정적 정서가 자기개념에 손

상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면 노인



노인의 중요생활사건 정서가에 따른 사건의 주제, 발생 시기 및 회상정보 인출량  59

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선행연구에서 사건의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중

요생활사건을 회상하도록 하였을 때 부정적인 

사건보다 긍정적 사건을 더 잘 기억하는 긍정

성 효과를 보이며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

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흔히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나를 

더 좋게 평가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경험이 

쌓이면서 더 나은 나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

지만, 과거의 자기는 부족하고 과실이 있더라

도 현재의 자기는 그때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Ross와 Wilson 

(2000, 2002)은 부정적인 기억이나 과거의 실

패보다 긍정적인 기억이나 과거의 성공을 현

재의 자기와 더 가깝게 지각함으로써 호의적

인 자기개념을 유지하는 현상을 시간적 자기 

평가 이론(theory of temporal self-appraisal)으로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자전적 기억을 인출하

는 동안 본인이 희망하는 현재의 자기를 유지

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기억을 보는 관점을 

변경하는데, 과거 경험과 현재 간 거리가 주

관적으로 바뀌어 긍정적 사건을 부정적인 사

건보다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여긴다(Demiray 

& Janssen, 2015). 또한 자기의 좋은 면을 보여

주는 긍정적 사건의 기억을 더 상세하게 구성

하여 긍정적 정보를 부정적 정보보다 더 많이 

회상하고(Rogers, Kuiper, & Kirker, 1977), 긍정

사건보다 부정사건에 대한 기억이 빨리 사라

지기도 한다(Walker, Skowronski, & Thompson, 

2003).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자기

상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전적 기억의 

자기 향상을 기반의 심리적 기제이다(Leary, 

2007; Sedikides & Green, 2000).

Demiray와 Janssen(2015)은 18세부터 80세의 

참가자 445명을 대상으로 중요한 사건 일곱 

가지를 생각하게 한 후, 회상한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자전적 기

억의 자기향상기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

과, 부정적 기억보다 긍정적 기억과의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자

전적 기억이 긍정적 자기개념에 기여한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D’Argembeau와 Van der 

Linden(2008)도 18～55세의 남녀 112명에게 네 

가지 사건을 회상하고 기억에 관련된 현상학

적 특성을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건을 부정적인 사건보다 

더 상세히 기억하는 긍정편향이 나타났다. 그

러나 긍정편향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

니다. Comblain, D’Argembeau와 Van der Linden

의 연구(2005)에서는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긍정적 사건, 부정적 사건, 중립적 사건을 두 

가지씩 회상하도록 하여 사건의 세부사항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청

년과 노인 모두 중립적 사건보다 정서적 사건

의 세부사항을 더 많이 회상하였으나 긍정사

건과 부정사건 간에는 회상량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노년기 긍정편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사용하여 연구가 수행되어 온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야기나 자전적 기억을 

사용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노인은 중요

한 생활사건이 자기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선

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노인이 부정적 중요

생활사건보다 긍정적 중요생활사건의 상세 정

보를 더 많이 회상하는 긍정편향이 나타난다

면, 이는 긍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연결되어 자

전적 기억의 자기향상기능을 보이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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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에 따라 어떤 생활사건이 중요한가는 

다르겠으나, 전생애 동안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의 전형적인 삶의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되는 생활사건을 산출할 수 있고, 그 

사건들을 순서 짓는 시간표가 있을 수 있다. 

즉 사회의 기대를 구조화하고 행동을 조정

하는 연령 규준이 있고 이를 문화적 생애각

본(cultural life script)이라고 한다. Thomsen과 

Berntsen(2008)은 문화적 생애각본이 주요 생활

사건을 조정하는 규범적인 시간표이므로 규정

적인 사건과 그 타이밍에 대한 지식이 내포

되어 있는 인지 구조라고 하였다. Berntsen과 

Rubin(2004)이 103명의 대학생에게 자신의 문

화권에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삶의 중요한 

생활사건을 기록하게 하고 각 사건에 대해 발

생율, 중요성, 발생 연령, 정서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생애각본 사건을 도출하였다. 그 결

과, 참가자들이 회상한 사건은 36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결혼, 자녀 출생, 취학, 

대학, 사랑, 은퇴, 출가, 부모 사망, 첫 직업, 

첫 친구, 형제자매, 심각한 질병, 손자손녀, 배

우자 사망, 중요한 성취 등이었다. 그리고 참

가자들이 실제로 매우 중복적으로 회상한 사

건들이 나타남으로써 공유하는 인지 구조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회상한 사건의 순서는 

시간적 구조가 있는 생애각본과 일치하였다. 

Thomsen과 Berntsen(2008)이 노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 스토리 중 핵심적인 사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였을 때에도 결혼, 직

업 결정, 자녀 출생, 배우자 사망, 학교 입학, 

부모의 죽음, 은퇴, 이혼, 질병, 연애 등 현저

한 생애각본을 중심으로 회상하였다. 생애각

본은 전생애 발달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

는 사건들이 주를 이루겠으나 개인이 속해 있

는 문화의 영향을 받으므로 문화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예컨대, 서구 문화권에서 수행된 

Bohn의 연구(2010)에서 자신이 독립하여 집을 

떠나거나 자녀가 독립하여 빈 둥지가 되는 

것, 장기 여행을 많이 회상했으며, Thomsen과 

Berntsen의 연구(2008)에서도 생애각본은 아니

지만 제2차 세계대전 관련사건, 이사 등이 회

상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주의적 

문화인 서구와 달리 집단주의적 문화이므로 

관계에 관련된 사건이 많을 수 있고, 성인이 

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일반

적인 서구 문화와 다르게 우리 문화에서는 부

모와 자녀 간 유대관계가 더 강하여 자녀에 

관련된 사건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어떤 내

용의 사건을 회상하는가와 함께 언제 발생한 

사건을 회상하는가에 관해 자전적 기억 연구

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회상 패턴이 있다. 5

세 이전의 사건은 좀처럼 회상되지 않는 영아 

기억상실이 있고,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까

지 일어난 사건을 많이 회상하는 회고 절정이 

있다(Alea, Ali, & Marcano, 2014; Janssen, Chessa, 

& Murre, 2005; Rubin & Schulkind, 1997). 기억

상실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한데, 먼저 생후 

초기에는 기억이 물리적 행위나 감각에 의해 

부호화되지만 이후로는 언어로 부호화되므로 

정보 저장 방식의 차이로 인출이 어렵다는 주

장이 있다(Simcock & Hayne, 2002). 또 영아는 

인지적 자기개념이 없으므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나와 관련된 특정 사건으로 기억하는 

기억의 개별화가 어렵고, 사건의 시간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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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순서를 기술할 추상적 지식구조나 스크

립트 형성이 발달되지 않았으며, 영아기에는 

자전적 기억 형성을 지원하는 기억체계가 신

경생리학적으로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는 등의 

설명이 있다(Nelson & Fivush, 2004). 그리고 

회고 절정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은 

성인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아를 규정

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하기 때문이며

(Fitzgerald, 1996; Habermas, Hatiboğlu, & Köber, 

2015), 청년기에는 생물학적ㆍ인지적ㆍ환경적

으로 부호화, 저장, 인출이 효과적이기 때문

이라고(Rubin, Rahhal, & Poon, 1998) 설명한다. 

이러한 회상 사건의 발생 시기에 더하여 

Berntsen과 Rubin(2004)은 어떤 정서의 사건을 

어느 시기에 많이 회상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20～99세 성인을 대상으로 

“만약 100세인에게 인생에서 극히 행복한 사

건이 발생한다면 그때가 몇 세라고 생각하는

가?”와 같은 질문으로 가장 행복한/슬픈/중요

한/외상적/사랑에 빠지는/두려운 때를 알아보

았다. 행복하고 중요하고 사랑에 관한 사건

은 긍정사건으로 분류되는데, 행복한 일은 

20대에 일어난 경우가 75%였고, 중요 사건은 

20-30대에 63% 발생하였으며, 사랑에 관한 사

건은 90%가 10-20대에 일어났다. 그 반면, 부

정적인 사건으로 슬픈 일이 70대에 37%, 두려

운 일이 10대에 33%, 외상사건은 40대에 46%

에 해당되면서, 긍정사건이 특정 기간에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부정사건은 편편한 분

포를 보여주었다. 국내에서는 자전적 기억의 

내용 및 사건 발생 시기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경험한 중요생활사

건의 내용과 그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알아

본다면 우리 문화의 생애각본과 자전적 기억

의 회고 양상에 관한 긴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내 인생의 

중요생활사건’ 중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

을 회상하도록 하여 긍정 및 부정적 중요생활

사건이 어느 연령대에 발생한 어떤 내용의 사

건인지 살펴본 후, 부정적 사건보다 긍정적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회상하는 긍정편

향이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년기에 회상하는 긍정적 중

요생활사건과 부정적 중요생활사건의 주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노년기에 중요생활사건으로 회

상한 긍정적 및 부정적 사건의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연구문제 3. 노년기에 회상한 긍정적 중요

생활사건에 대한 정보는 부정적 사건의 정보

보다 더 많은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지역사회 노인복지관을 통해 

모집된 노인 60명(64세～91세)으로 여성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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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연령 75.75세 5.74

교육연수 9.88년 4.51

MMSE-KC 27.07 1.94

KGDS 8.00 4.98

주. 인지기능은 MMSE-KC, 우울은 KGDS로 측정

하였음.

표 1. 참가자 특성                    (N = 60)

남성 25명이었다. 과거에 경험한 사건을 회상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므로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기능 및 우울을 측정하는 검사를 

실시하여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연령과 성별, 

학력에 따른 기준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나거

나 우울 검사 점수가 22점 이상으로 우울이 

심한 상태인 경우에는 참가가 제한되었다. 표 

1에 참가자의 특성을 제시하였고, 참가자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부록 1에서 볼 수 

있다.

2. 측정도구

중요생활사건의 회상 과제

참가자에게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사건을 떠올려 긍정적인 

사건 세 가지, 부정적인 사건 세 가지를 구술

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자전적 기억 연구 

방법에 따라 기억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있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하루 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건

은 제외하였다. 회상 절차는 Levine, voboda, 

Hay, Winocur와 Moscovitch(2002)가 개발하고 국

내에서 김영경, 진영선, 이장호의 연구(2009)에

서 처음 사용한 자전적 인터뷰(Autobiographical 

Interview; AI)에 따랐다. 참가자가 먼저 자유회

상을 한 후, 기억의 특성 평가 항목에 있으나 

자발적으로 인출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질

문하여 확인하였다. 구술시간을 제시하거나 

제한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는 고개를 끄덕이거

나 “예”, “아”와 같은 경청 반응만 하였다.

기억의 특성 평가

참가자가 회상한 기억의 세부 정보 회상량

을 측정하기 위한 기억의 특성 평가는 Levine 

등(2002)이 제시한 방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인터뷰 녹취록을 사용하여 회상량을 측정하는 

구술 내용은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지

각, 세부사항, 사고 및 정서 등의 일화적 범주 

및 의미기억, 반복, 기타 등 비일화 범주 두 

가지로 대별된다. 여기에 D’Argembeau, Van der 

Linden, d’Acremont와 Mayers(2006)가 개인의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자기 참조 정보 

및 기타 참조 정보 범주를 추가하여 구술 내

용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평가 일치도

는 두 평가자가 일부 녹취록을 평가한 후, 총 

분류항목 중 일치하는 항목으로 측정할 때 

90% 이상이었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기억 특성 평가 내

용은 표 2와 같고 평가 예를 부록 2에 제시하

였다.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 in Korean version 

of CERAD; MMSE-KC)

Morris 등(1989)이 치매 진단평가를 위해 개

발한 신경심리 평가도구를 김기웅 등(2003)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CERAD-K의 하위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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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범주 평가 내용

일화정보

세부정보

세부사항 해프닝, 개인의 존재, 날씨

지각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감적 세부사항, 신체자세, 지속시간

장소 도시, 거리, 건물, 방 등

시간 연도, 월, 일, 계절, 요일, 시각

자기정보

언어 이 사건에 관련하여 내가 했던 말

행동 이 사건에 관련하여 내가 했던 행동

정서 이 사건에 관련된 정서 상태

사고 이 사건에 관련된 나의 생각

타인정보

언어 이 사건에 관련하여 타인이 했던 말

행동 이 사건에 관련하여 타인이 했던 행동

정서 이 사건에 관련된 타인의 정서 상태

비일화 정보

의미 상식, 역사적 사실,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

반복 이미 언급한 내용의 재언급

기타 메타기억, 무관련 내용

표 2. 기억 특성 평가 척도

시간 지남력, 장소 지남력, 기억 등록, 주의 

집중력, 시공간 구성능력, 언어능력, 이해 및 

판단 능력 등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간략하

게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노인우울검사(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GDS)

Yesavage 등(1983)이 개발한 척도를 정인과, 

곽동일, 조숙행과 이현수(1998)가 표준화한 한

국판 노인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30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

준이 높음을 뜻한다. 신체적 증상과 관련된 

문항은 배제하고 우울의 인지 및 행동적 측면

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인의 우울 측정에 

적합하다. 개발 당시 내적 일치도(Chronbach’s 

α)는 .88이었다.

3. 연구절차

참가자에게 연구 및 연구 참여 방법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참가 동의서에 서명을 받

았다. 먼저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질문

을 한 다음, 정신상태 검사와 우울검사를 실

시하고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긍정

적인 사건 세 가지, 부정적인 사건 세 가지를 

구술하였다. 사건의 정서가가 회상 내용에 미

칠 영향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절반은 긍정적 

사건부터,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 사건부터 회

상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각 사건에 대해 참

가자가 먼저 자유롭게 회상하고, 기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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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범주에 있으나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

으면 연구자가 질문하여 확인하였으며 마지막

으로 해당 사건 발생 시 참가자의 연령을 확

인하였다. 모든 수행에 소요된 시간은 개인차

가 있었으나 대체로 1시간 정도였고, 사건의 

회상 구술은 참가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4. 자료분석

참가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

석을 하였으며, 참가자들이 구술한 사건의 주

제를 살펴보기 위해 주제별로 빈도 및 비율을 

산정하였다. 또 회상한 사건 발생 시 연령 분

포를 알아보기 위해 자전적 기억의 회고 특성

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5년 간격으

로 빈도 및 비율을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그

리고 긍정사건과 부정사건의 정보량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PSS 21을 사용하여 일

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중요생활사건의 주제

참가자들이 구술한 긍정 및 부정적 중요생

활사건의 주제를 생애 각본 사건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표 3과 같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참가자들은 긍정적 사건으로 자녀 출생

을 14.44%로 가장 많이 회상하였으며 사회관

계에 관련된 사건이 12.22%, 일 11.11%, 자녀 

결혼이 10.56%로 많았다. 그다음에 본인의 결

혼이 9%, 자녀 교육이 8%, 본인의 학업, 집 

장만, 자녀 일에 관한 사건이 6%로 나타났다. 

그 반면, 부정적 사건의 주제로는 사별이 

22.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사회관계가 

19.44%, 일 12.78%, 건강 10.56%, 금전 관련 

사건이 9.44%, 사고 5.56%로 나타났다. 사건 

정서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관계에 

관한 사건이 15.8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

로 일 11.94%, 사별이 11.39%로 많았으며 자

녀 출생 7.78%, 사랑과 결혼 6.67%, 자녀 결혼 

6.11%, 건강 5.83%가 그 뒤를 이었다.

2. 중요생활사건 발생 시 연령

참가자들이 구술한 사건의 발생 시기를 5년 

단위로 세분하면 그림 1과 같다. 전체적으로 

26-30세에 발생한 사건이 52회(14.44%)로 가장 

많았고 61-65세가 34회, 56-60세 32회, 46-50세 

30회 순이었다. 사건 정서별로 회상한 사건의 

발생 연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와 3

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사건의 경우, 0-10세가 

3회, 11-20세 14회, 21-30세 47회, 31-40세 25

회, 41-50세 29회, 51-60세 26회, 61-70세 23회, 

70세 이상은 13회였다. 부정적 사건은 0-10세

가 2회, 11-20세 13회, 21-30세 28회, 31-40세 

24회, 41-50세 26회, 51-60세 30회, 61-70세 31

회, 70세 이상이 26회였다.

3. 중요생활사건의 정서가에 따른 정보 

회상량의 차이

본 연구 문제에 관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참가자의 성비가 동일하지 않아 구술 시간과 

단어 수, 기억 특성에서의 성차를 사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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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긍정 부정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업(합격, 입학, 진학, 졸업 등) 12 6.67 4 2.22 16 4.44

일(취업, 승진, 개업, 은퇴, 업무능력 등) 20 11.11 23 12.78 43 11.94

결혼 17 9.44 7 3.89 24 6.67

집 장만 11 6.11 0 0 11 3.06

건강 2 1.11 19 10.56 21 5.83

사고(교통사고, 작업장 사고 등) 0 0 10 5.56 10 2.78

사별(배우자, 부모, 조부모, 동기, 자녀 등) 0 0 41 22.78 41 11.39

금전적 곤란(사기, 보증, 저당, 대여, 빈곤 등) 0 0 17 9.44 17 4.72

관계(배려, 선물, 돌봄 / 언쟁, 불화, 다툼 등) 22 12.22 35 19.44 57 15.83

여가생활(여행, 수강, 봉사활동 등) 14 7.78 2 1.11 16 4.44

품행(도박, 자금오용) 0 0 3 1.67 3 .83

자녀 출생 26 14.44 2 1.11 28 7.78

자녀 교육 15 8.33 2 1.11 17 4.72

자녀 일(취업, 사업, 전업 등) 11 6.11 3 1.67 14 3.89

자녀 결혼 19 10.56 3 1.67 22 6.11

자녀 건강 1 .56 4 2.22 5 1.39

자녀 문제(과소비, 폭행) 0 0 4 2.22 4 1.11

손자녀 출생 5 2.78 0 0 5 1.39

손자녀 건강 1 .56 1 .56 2 .56

손자녀 교육 2 1.11 0 0 2 .56

기타(자기주장, 귀국) 2 1.11 0 0 2 .56

계 180 100 180 100 360 100

표 3. 사건 주제

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술 단어 수(F = 

.06, p = .81), 구술 시간(F = 2.71, p = .11), 

일화정보 회상량(F = 1.19, p = .28), 비일화정

보 회상량(F = 1.50, p = .23)에서 모두 성차

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건의 정서에 따른 기억 특성의 차이를 알

아보기 전에 사건을 이야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단어 수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사건 정서가를 독립변수로, 이야기의 단

어와 시간을 종속변수로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긍정사

건보다 부정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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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령 범위별 전체사건 회상 빈도(백분율)

그림 3. 연령별 부정사건 회상빈도(백분율)

긍정 부정
F

M SD M SD

단어 765.30 270.77 936.45 378.36 8.12**

시간 625.35 183.27 721.48 232.21 6.34*

* p < .05. ** p < .01. 

표 4. 사건 정서가에 따른 담화 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림 2. 연령별 긍정사건 회상빈도(백분율)

더 길었으며(F = 6.34, p < .05) 부정사건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 = 8.12, p < .01). 따라서 

노인은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더 많은 단어로 더 오래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기억 특성에서 사건 정서별 정보 회상량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

한 결과,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일화정보와 

비일화정보로 대별했을 때 일화정보에서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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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부정
F

M SD M SD

일화

정보

세부 세부사항 21.73 9.11 28.55 13.41

11.54***

6.18* 

10.61***

시간 7.65 3.11 7.65 3.12 0.00 

장소 3.83 2.68 3.27 2.36 1.51 

지각 4.45 3.02 5.75 4.61 3.34 

자기 언어 2.73 2.53 3.90 4.06

14.47*** 

3.57 

행동 1.40 2.09 2.82 2.27 12.66***

정서 4.90 2.12 5.00 2.54 .06

사고 2.87 2.65 5.03 3.33 15.55***

타인 언어 5.08 3.78 7.47 5.96

6.32* 

6.84**

행동 1.03 1.28 1.93 2.69 5.50*

정서 .88 .92 .62 .96 2.41

비일화

정보

의미 4.87 3.29 7.73 5.50

3.05

.00

반복 2.58 2.12 1.68 1.75 12.01***

기타 37.67 13.31 45.22 19.40 6.46*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사건 정서가에 따른 기억 회상량의 평균과 표준편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F = 11.54, p < 

.01), 비일화정보에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

다(F = 3.05, p = .08). 세부 범주를 살펴보면 

일화정보 중 사건의 세부사항(F = 10.61, p < 

.01), 자기 행동(F = 12.66, p < .01)과 사고(F 

= 15.55, p < .01), 타인의 언어(F = 6.84, p < 

.05)와 행동(F = 5.50, p < .05)에서 통계적 차

이가 유의하였으며, 비일화정보에서는 반복(F 

= 12.01, p < .01) 및 기타(F = 6.47, p < .05)

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긍정사건보다 부정사건에서 사건의 세부사항, 

나의 행동과 사고, 타인의 언어와 행동에 관

한 정보를 더 많이 회상하였고 기타 언급도 

더 많았으며, 긍정사건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반복 언급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중요한 생활사건으로 회상하는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의 주제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사건의 발생 시기는 언제인지를 살펴보고, 부

정적 사건보다 긍정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더 많이 회상하는지, 즉 자전적 기

억 회상에서 긍정편향이 일어나는지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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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 내 인생의 중요한 긍정적 사

건으로 가장 많이 회상한 것은 자녀 출생이었

고, 그다음으로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타인

과의 인간관계에서 정적인 정서를 느꼈던 사

건이 많았으며, 일, 자녀 결혼, 본인 결혼, 여

가생활, 학업, 집 장만에 관한 사건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적 사건으로는 부모, 배우

자, 자녀 등과 사별한 사건을 가장 많이 회상

하였고, 두 번째로 부정적인 사회관계에 관한 

사건이 많았으며 그다음이 건강, 금전적 곤란, 

사고에 관한 사건 순이었다.

둘째, 노인이 언제 발생한 사건을 회상하였

는지를 살펴본 결과, 긍정사건과 부정사건 모

두 아동기에 발생한 사건은 드물었고, 긍정적 

사건의 경우에는 26-30세가 발생 빈도가 가장 

높으면서 21-30세, 즉 젊은 성인기의 사건이 

26.11%로 현저히 많은 반면, 부정적 사건은 

26-30세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61-65세의 빈도와 유사하였고 젊은 성인기 빈

도는 15.56%로 긍정사건에서와 같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노인은 자신이 경험한 중요한 생활사

건을 회상할 때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더 많은 단어로 더 오래 구술하

였다. 또한 긍정사건보다 부정사건일 경우, 사

건에 관련된 세부사항, 나의 행동과 사고, 타

인의 언어와 행동을 더 많이 기억하였고, 부

정사건보다 긍정사건일 때 이미 이야기한 내

용을 반복 언급하는 일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먼저, 참가자들이 회상한 전체적인 생애 중

요사건의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5세 이하에 

발생한 사건은 없었고 21-30세에 발생한 사건

이 다른 연령 기간보다 현저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전적 기억의 분포에 관

한 연구에서 주제를 제한하여 중요사건 한두 

가지를 회상하도록 하거나(Schuman & Scott, 

1989)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Rubin, 

Wetzler, & Nebes, 1986)가 있으나, 참가자의 연

령층이 넓고 인원이 많거나 회상 사건의 수를 

제한하지 않은 연구(Conway, Wang, Hanyu, & 

Haque, 2005; Rubin & Schulkind, 1997)에 비해 

본 연구의 표본이나 회상 사건의 수가 작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자전적 기억 분포를 

기술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하겠으나 자전적 

기억 연구에서 보이는 영아 기억상실이 보인

다고 할 수 있고, 21-30세에 발생한 사건이 다

른 연령 기간보다 현저하게 많음으로써 회고 

절정 현상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사건의 정

서가별로 회고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긍정사

건에서 회고 절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나, 

부정사건에서는 아동기를 제외하고 21-30세의 

발생 사건 비율이 31-40, 41-50, 51-60, 61-70, 

71세 이상의 연령대 발생 비율과 유사하였다. 

Berntsen과 Rubin(2002, 2004)이 자전적 기억의 

견고한 결과인 회고 절정 현상이 부정적 기억

이 아닌 긍정적 기억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후에 Gluck과 Bluck(2007)에 의

해서도 이러한 결과가 반복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긍정사건에서만 회고절정이 나타

나 이들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

다. 반면, 부정사건으로는 긍정사건이 가장 많

이 발생한 연령대와 함께 중년 후기에 일어난 

사건을 많이 회상하였다. Fitzgerald(1996)는 회

고절정이 자아 정체성에 관련되는 사건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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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청소년 및 성인 초기에 나타나지만 중년기

나 노년기에서도 자기 삶에 중요한 사건에 대

해서는 회고절정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

는데, 중년기는 사회적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

면서 자녀의 독립, 결혼, 출산이라는 큰일을 

경험하는 한편, 고령의 부모를 돌보거나 사별

을 경험하고 자신의 건강에도 부정적 신호가 

나타나는 등 부정적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시

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건의 주제 면에서는 사건의 정서가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관계에 관한 사건이 가

장 많았는데, Sheldon과 Kasser(2001)는 성격 발

달 연구에서 타인과의 친밀한 연결은 전 생애

에 걸쳐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만 중요

한 주제가 아니라 발달시기와 상관없이 항상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에서 관계 관련 사건 중, 특히 부정적 관계에 

관한 사건이 많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주제인 일에 관한 사건은 20대에 취업으로 시

작하여 승진, 직무능력, 사업, 사퇴, 실직, 은

퇴 등을 경험하면서 중년기, 노년기까지 계속 

등장하였고 긍정 대 부정사건 비율이 유사하

였다. 사별 또한 일과 유사하게 자주 회상한 

주제로서, 사별 대상이 자녀, 부모, 형제, 배우

자 등으로 성인기 초기부터 중기를 거쳐 후기

까지 계속 등장하였다. 그다음이 자녀 출생이

었으며, 본인의 결혼과 자녀의 결혼이 그 뒤

를 이어 유사한 빈도로 인출되었다. 정서가별

로 보면 긍정사건으로 자녀의 출생ㆍ교육ㆍ결

혼 등 자녀 관련 사건이 많았고 집 장만에 대

한 이야기를 적지 않게 회상하였으며, 부정사

건으로 보증, 저당 등에 의한 금전적 손실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우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덴마크 노인 대상의 연구(Bohn, 2010; 

Thomsen & Berntsen, 2008)에서 독립, 빈 둥지, 

장기여행, 이사 등이 나타난 것과 대비된다. 

이는 생활사건이 문화적 생애각본에 일치하여 

산출된다는 면에서 개인이 속한 문화를 반영

하여 중요생활사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에서 개인

의 능력과 자유가 중시되는 반면, 집단문화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관계 속 조화를 중시

하므로 관계가 긍정 및 부정사건 모두에서 비

중 있게 인출되었고 가장 밀접한 관계인 자녀

에 관한 사건이 자기 삶의 의미와 연결되었다

고 생각된다. 정리하면, 긍정적 사건에서 회고

절정이 나타난 데에는 결혼과 자녀 출생, 일

에 관한 경험이 기여한 바가 크고, 부정 사건

에서는 다양한 대상과의 관계 문제 및 사별이 

특정 연령시기가 아닌 여러 시기에 나타났고 

중년기부터는 건강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면서 긍정사건과는 달리 특정 시기에 유난히 

높은 회상 빈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건 정서가별로 인출한 정보량을 

살펴보면 긍정사건보다 부정사건에 대해 세부

적인 정보나 그 사건에 관련된 나의 행동과 

사고, 타인의 언어와 행동에 관한 정보가 더 

많이 회상됨으로써 긍정편향을 보이지 않았다. 

Lawton, Kleban, Rajagopal과 Dean(1992)은 우리

가 노년기에 이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

거나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의 유지

를 위해 정서조절을 시도하면서 정서적 만족

을 얻고자 한다고 주장하였고, Carstensen(1992)

도 노년기에는 지식과 관계 확대를 추구하는 

목표의 중요성은 줄어드는 반면, 정서적으로 

의미 있거나 안녕감과 관련된 목표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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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고 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

하여 노인이 주의 및 기억의 정보처리과정에

서 부정적인 정보보다도 긍정적인 정보를 

더 선호하고 더 잘 기억하는가에 대한 연구

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긍정편향을 지지

하는 연구가 많지만(김유진, 강연욱, 2016; 

Di Domenico, Palumbo, Mammarella, & Fairfield, 

2015; Ebner & Johnson, 2010),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고선규, 강효신, 이태호, 

2009; Fung et al., 2008). 그림, 단어, 탐침, 얼

굴, 영상 등 다양한 실험 자극과 조건으로 

긍정편향에 대해 보다 세밀한 연구가 수행

되어 왔는데, 자전적 기억을 사용한 경우에

는 Demiray와 Janssen(2015)이 10대부터 노인까

지, D’Argembeau와 Van der Linden(2008)은 10대

부터 중년까지 그리고 Schaefer와 Philippot(2005)

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편향

이 나타나 긍정적 자기개념에 기여하며 자전

적 기억의 자기향상기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다. 반면,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척도를 

사용한 Comblain과 동료들의 연구(2005)와 청년

을 대상으로 척도 및 구술 프로토콜을 이용한 

김영경의 연구(2021)에서는 긍정편향을 발견하

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년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긍정

편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년과 노

인을 대상으로 자전적 기억의 이야기를 분석

한 Alea와 Bluck, Semegon의 연구(2004)를 고찰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이

론대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정서

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가

운데, 긍정적 정서에서는 정서 빈도의 연령차

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부정 정서는 노인이 

청년보다 더 많이 표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또 정서를 긍/부정, 두 가지로 대별하지 

않고 구체적인 하위 범주로 분류하여 살펴보

았을 때 ‘행복’, ‘분노’, ‘놀람’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슬픔’에서는 노인이 청년

보다 더 많이 이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청년과 비교하지 않았지만, 

노인이 긍정적인 생활사건보다 부정사건에 대

해 더 많이 이야기하였고 부정사건의 주제가 

사별, 은퇴, 사퇴, 사업 실패, 이혼, 건강문제 

등으로, 슬픔이 주 정서라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가 Alea 등(2004)의 결과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Rozin과 Royzman(2001)

의 부정성에 관한 고찰에 의하면 긍정정서에 

비해 부정정서는 더 정교하고 세분화되어 다

양하며, 이는 즐거움보다 고통을 묘사하는 형

용사가 더 많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기술

하였다. 그리고 긍정사건이 주는 이득보다 부

정사건은 더 위협적이며, 긍정사건보다 부정

사건은 사건에 대한 평가가 복잡하고 어떤 반

응을 할지 선택안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사건이 긍정사건보다 전염성이 더 크므로 

부정적인 잠재력이 더 크다고 했으며 Pillemer, 

Ivcevic, Gooze와 Collins(2007)도 긍정적인 사회

관계에서 받는 영향보다 사회관계에서의 문제

가 생활 만족도와 자기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이 

구술한 부정사건인 사별, 사직 또는 은퇴, 건

강, 관계문제 등의 불가역적 사건이 강한 부

적 정서를 유발하면서 다양한 반응과 대처 행

위를 낳고 그 부정적 영향은 다른 사건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부정성의 위력을 생각하

면, 긍정사건보다 부정사건을 더 상세하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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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결과가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

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년과 노인 

모두 부정적 사건보다 긍정적 사건에 대해 심

리적 거리를 더 가깝게 느껴 자전적 기억의 

자기향상기능이 나타났으나(김영경, 김혜리, 

2019), 청년이 긍정사건보다 부정사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회상한 것에 이어(김영경, 

2021) 본 연구에서 노인도 부정사건의 세부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적 기억을 사용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

에서 추후에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긍정편

향이 연령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

상인지 아니면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지, 또한 

긍정편향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서구에 

비해 국내 연구에서는 일관적이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자기개

념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중요생활사

건을 회상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긍정 

및 부정 생활사건의 주제는 무엇이고 언제 발

생한 사건을 많이 회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리고 긍정편향을 실험실 과제나 설문이 아니

라 실생활을 반영한 자전적 기억으로 알아봄

으로써 연구의 실증력을 높였고, 단순히 척도

로 수적 분석을 통해 긍정정보와 부정정보량

의 차이를 보는 것을 넘어서 긍정사건과 부정

사건의 어떤 범주에서 정보량의 차이가 나타

나는지 녹취록 분석으로 면밀히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에서 최초로 노인의 긍정편향을 자

전적 기억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와 함께 본 연구에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해 기술하

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자전적 인

터뷰를 사용하였는데, 인터뷰어의 연령, 성별, 

외모, 목소리, 말투 등이 구술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든 참가자에 대한 인터뷰는 연

구자가 진행하였으므로 인터뷰어에 의한 차이

를 최소화하려 하였으나 모든 영향요인을 통

제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전생애 생활사건의 발생 연령과 주제

뿐만 아니라 자전적 기억의 자기향상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긍정 및 부정사건을 회상하도

록 하였으나, 연구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떠오르는 대로 사건을 회상하게 하였다면 더 

풍부한 기억 자료로 노화 특성을 더 잘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자

전적 기억의 자기향상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긍정 및 부정 사건을 회상하고 구체적 범주의 

회상량을 비교하였는데, 추후에 긍/부정으로 

대별하기보다 세부 정서별로 면밀히 살펴본다

면 노인의 정서 관련 구술 내용을 더욱 잘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을 자아통합

감이 높은 노인과 낮은 노인으로 분류하여 자

전적 기억의 주제 및 기억 특성을 살펴본다면 

노년기 발달과제 완수 정도에 따른 자기개념

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

지막으로 큰 표본으로 발달단계별 중요생활

사건을 도출한다면 우리 문화에서 각 단계의 

발달과제 및 심리사회적 발달을 이해하고 성

공적 노화의 관련 요인을 알아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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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vents Based on Emotional 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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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themes of positive/negative life events, occurrence time of those life events, and 

the self-enhancement fun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in older adults. Participants were 60 older 

adults(M = 75.75, 25 males, 35 females) and recalled the three positive/negative important life events. If 

persons were not at the level of normal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they could not participate. The 

percentage of event themes and occurrence time of events were produced and ANOVA was performed for 

self-enhancement fun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birth of children was 

the most recalled theme and social relationship, career, marriage of children, and marriage were produced 

in positive events. In negative events separation by death, social relationship, health, and financial trouble 

were recalled. The occurrence time of events showed a bump between 21 and 30 only in positive events. 

ANOVA showed that older adults recalled more informations about event details, actions and thoughts of 

themselves, and talk and actions of others in negative events than positive ev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e differences by cultures in themes of important life events, a bump during young adulthood only in 

positive events and did not support the self-enhancement fun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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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변수 빈도(명) 백분율(%)

연령

61-65세 1 1.67

66-70세 12 20

71-75세 20 33.33

76-80세 14 23.33

81-85세 10 16.67

86-91세 (91세 1명 포함) 3 5

학력

초졸 미만 4 6.67

초졸 17 28.33

중졸 11 18.33

고졸 14 23.33

대졸 이상 14 23.33

주거상태

부부 24 40

독거 33 55

부부+자녀 2 3.33

독거+자녀 1 1.67

건강상태

아주 나쁨 1 1.67

조금 나쁨 6 10

보통 19 31.67

좋음 30 50

아주 좋음 4 6.67

경제상태

아주 나쁨 3 5

조금 나쁨 15 25

보통 28 46.67

좋음 14 23.33

아주 좋음 0 0

종 교

기독교 14 23.33

불교 13 21.67

천주교 7 11.67

없음 26 43.33

관계망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수)

0 9 15

1 7 11.67

2 12 20

3 15 25

4 6 10

5 6 10

7 1 1.67

10 4 6.67

부 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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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부정사건 평가 예

 시간-일화               자기 정서-일화                    자기 사고-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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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언어-일화                                 자기 언어-일화
테 전화가 왔더라고. 엄마가 돌아가셨대. 엊그저께 통화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올케가 전

                   타인 언어-일화                     장소-일화                 자기 행동-일화
화를 바꿔서 엄마 돌아가셨다고 빨리 오시라고. 집에 있다가 전화 받고 허둥지둥하고 아들 데리

             자기 정서-일화                 반복-비일화
고 갔지. 그 뭐가 쿵 내려앉더라고. 평생 사실 줄 알았지.

긍정사건 평가 예

      시간-일화 시간-일화 시간-일화            장소-일화                    의미-비일화
첫째 아이를 76년 8월 27일에 서울 00병원에서 낳았어요. 그 당시에는 분만실에 못 들어오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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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할머니가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가 큰 손녀거든요. 아이 낳고 분만실에서 나오니까 내

                 타인 언어-일화                                            타인 행동-일화
가 하도 소리를 질러서 쌍둥이 낳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름인데 할머니가 자꾸 이불 같은

                                      타인 언어-일화                                  기타-비일화
 거를 어깨에다 덮어 주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몸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잊혀지지가

                   자기 언어-일화                      자기 정서-일화          지각-일화
 않아요. 할머니, 아기 손, 발 있나 보라고 하고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예뻐.


